
인천교통공사 노조 이재명 지지…민주당에 정책건의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6일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기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

역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과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등 현안

들을 해결할 최적의 인물은 이재명 후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전달한 정책건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과 교통복지를 위

해서는 국비로 법정 무임 수송손실비용(PSO)을 보전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노후시설과 전동

차 개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제한 △민영화된 공공분야 사업장의 재공영화 △수도·전

기·가스·철도·공항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민영화 지양 △대중교통 종사자 

처우개선 △안전인력 확보 △휴게공간 의무확보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소 해소 및 처우 개선으로 양질

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며 OECD 평균 이하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지역 청년실업을 해

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노조위원장은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교통공사 예산 지원과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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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과거 노조활동을 할 때 이러한 

요구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대부분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

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정책간담회로 끝나지 않고 대선 이후에도 민

주당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되도록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끝/


